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

가 최근 5년 새 갑절 이상 올라 상

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작년에 유독 컸는데,

부동산 규제지역을 피해 제주로 투

기성 수요가 몰린데다 연동에서 도

내 역대 최고가 민간아파트 분양

후 주변 시세를 자극하며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가 10억원 이상인

아파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선 재개발 아파트가 속속

생겨나며 공급가격이 더욱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아파트

수요가 여전해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0년 기준 도

내 일반가구가 사는 거처 비율은

아파트가 25.6%로 전국(51.5%) 대

비 25.9%포인트(p) 낮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가

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말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 평

균 분양가격은 ㎡당 657만원으로

전년동월(465만원) 대비 41.4%

(193만원) 올랐다. 상승률로는 전

국평균 10.4%(388만→428만원)를

크게 웃돌며 17개 시 도 중 가장 높

았다. ㎡당 분양가격은 서울(998만

원)에 이어 두번째로 비쌌다.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최

근 5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더

무섭다. 2016년 12월 도내 분양가

격은 ㎡당 313만원으로 5년 사이에

109.9%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

했다. 같은기간 전국평균 상승률

47.5%(290만→428만원)보다 갑절

이상이다.

도내 분양가격 오름세는 지난해

유난히 두드러졌다. 2020년 12월만

해도 ㎡당 465만원이던 것이 2021

년 1월 520만원, 3월 720만원, 7월엔

836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그

후 10월 686만원, 12월 657만원으로

소폭 꺾이긴 했지만 제주의 경우

아파트 분양 세대수가 워낙 적어

한 두 개 아파트 분양가격에 따라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도내 분양가격이 가

파르게 오른 탓에 5년 전 가격이 전

국 6번째 수준에서 작년 12월에는 2

번째로 뛰면서 ㎡당 부산(508만원),

대구(485만원), 인천(455만원), 경

기(446만원)보다훨씬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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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 축협의 여신 건전성이

양호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

에서 실시한 2021년 클린뱅크 농

축협 평가에서 도내 23개 농 축협

중 17개(74%)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대비 3개가 늘어난 것

으로, 전국 1118개 농 축협 중 393

개(35%)가 선정된 것에 견주면 제

주가 월등히 높다.

최근 5년 연속 클린뱅크를 달성

한 농 축협에 부여하는 자산건전성

최고등급인 그랑프리 를 획득한

전국 10개 농 축협에 도내에서는

서귀포농협(조합장 현영택), 서귀

포시축협(조합장 김용관), 안덕농

협(조합장 유봉성), 효돈농협(조합

장 백성익)이 선정돼 유공직원 표

창과 클린뱅크 인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특히 서귀포농협은 7년 연속,

안덕농협 효돈농협은 6년 연속, 서

귀포시축협은 3년 연속 그랑프리

등급을 부여받았다. 문미숙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제주관광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총 관광지출액은 5712억

원으로 전년(4671억원) 대비 22%

가량 증가했다.

해당 데이터는 관광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특정 신용사(비씨카

드) 이용 고객의 소비액을 분석한

결과다.

최근 4년간 도내 관광지출액은

2018년 7291억원에서 2019년 6767

억원, 2020년 4671억원 등 매년 감

소하다 지난해 5712억원으로 1000

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시작된 2020년 감염

우려에 따른 여행 심리 위축 등으

로 도내 관광지출이 급감했지만, 지

난해에는 국내 관광객 수요가 코로

나19 사태 이전을 회복하면서 다시

지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내 업종별 지출액 비중

은 식음료가 2377억원(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사 1176억

원(20.6%), 숙박업 816억원

(14.3%), 레저스포츠 486억원

(8.5%), 쇼핑 306억원(5.4%), 면세

점 256억원(4.5%), 렌터카 160억원

(2.8%), 문화서비스 및 유원시설

100억원(1.8%), 여행업(26억원

(0.5%), 대중교통 4900여만원

(0.1%), 카지노 690만원(0.0%)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면세점의

지출액은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태윤기자

감귤 재배면적이 중장기적으로 완

만히 감소해 2031년에는 2만400㏊

로 현재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됐다. 하지만 만감류와 시설재배

로 작형을 전환하면서 재배면적 감

소 대비 생산량 감소폭은 작을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1인당 감귤 소비

량은 2031년 11.9㎏으로 예측됐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

업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감

귤 재배면적은 완만히 감소해 2021

년 2만2029㏊에서 2026년 2만1100

㏊, 오는 2031년에는 2만400㏊로

2021년 대비 7.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감귤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 속

에서도 2031년에도 2021년(61만

5000t)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생산성이 높은 품종으로의

갱신과 시설재배로 작형이 전환되

며 단수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올해 64만5000t에서 2026년 62만

8000t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감귤 소비량은 2021년

11.8㎏에서 2022년 12.4㎏, 2031년

에는 11.9㎏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측됐다.

올해 감귤재배면적은 2만1857㏊

로 작년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주감귤 재배면적은 작

년 대비 1.1% 감소가 예상됐는데

노지와 월동은 각각 1.2%, 1.6% 감

소하고 하우스는 5.3% 증가할 것으

로 추정했다. 만감류 재배는 작년

대비 0.3% 증가하는데 천혜향

(3.9%)과 레드향(3.7%)은 증가하

는 반면 한라봉은 1.2% 감소할 전

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감귤 재

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온주감귤 재배면적 감소세가 지속

돼 성목면적은 작년 대비 1% 감소

하고, 만감류로 작형 전환과 품종

갱신이 늘어 유목면적은 9% 증가

가 예측된다 고 밝혔다.

또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

터가 지난해 12월 만감류 구매경험

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91%가 만감류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매 이유는 ▷맛(당도)이 좋

아보여서(67%) ▷선물용으로

(17%) ▷일반감귤과 다를 것 같아

서(8%)로 나타났다.

구매 만족도는 천혜향(80%), 한

라봉(72%), 레드향(71%), 황금향

(66%) 순이고, 만족하지 않은 소비

자는 2~4%에 그쳤다. 재구매 의향

은 대부분 품종에서 긍정적인데 반

해 한라봉은 늘림(10%) 보다 줄

임(17%) 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아 다른 만감류에 견줘 선호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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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9일 수요일6 경 제

18일
코스피지수 2864.24

-25.86
▼ 코스닥지수 943.94

-13.96
▼ 유가(WTI, 달러) 83.82

+1.70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12.86 1171.14 1EUR 1385.18 1331.14

100 1055.62 1019.32 1CNY 196.84 178.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점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기동반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귤재배면적 10년 후 7.4% 감소 예상 제주 민간아파트 분양가

5년새 갑절 넘게 뛰었다


